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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화․금호, 석유화학 투자 “불가”
공정위, 출자총액 제한으로 추가출자 불가능 … SK도 출자여력 상실

출자총액제한제도를 적용받는 11개 대기업집단 계열사 중 50사는 관련규제 때문에 추가출자가 불가능한 것

으로 나타났다.

특히, 한화, 금호, 두산, 동부, 현대 등 중견그룹 주력 계열사들은 사실상 출자여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신

사업 진출이나 경영권 방어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파악된다.

공정거래위원회는 <2005년 대기업집단의 출자 및 채무보증 현황 분석>을 통해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상인 대

기업집단 소속 283사 중 17.7%인 50사는 한도에 묶여 추가출자가 불가능하다고 발표했다.

한화그룹은 한화, 한화석유화학, 한화종합화학 등 주력 계열사를 포함 11사가 출자총액 제한으로 출자여력을 

잃은 것으로 나타났다.

금호아시아나도 금호산업, 금호석유화학, 아시아나항공 등 6사가, 두산은 두산, 두산산업개발 등 7사가 출자 

여력을 상실했다. 동부와 현대도 사정은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.

공정위 관계자는 “나머지 233사(82.3%)는 제한을 받지 않거나 출자여력이 있어 자유롭게 출자할 수 있다”고 

밝혔다.

그러나 양금승 전경련 기업정책팀 부장은 “중견그룹인 한화, 금호, 두산, 동부, 현대가 출자총액제한으로 발

목이 잡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, 재계가 5대 그룹에만 출자총액제한을 적용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이같은 

상황을 감안했기 때문”이라고 강조했다.

SK도 출자총액제한으로 적지 않은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이 전경련의 분석이다.

SK의 출자여력은 총 1조2520억원에 달하나 주력 계열사인 SK텔레콤이 9919억원으로 출자여력의 대부분을 

차지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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